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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동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관
계사업 진행

(인천=김정호기자)인천동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 5월 16

일 구 관내 자녀와 아버지 40명을 대상으로 센터에서 진행예정이었던 프

로그램을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로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.

인천동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(이배영센터장)는 ‘다소다’ 1회기 프

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5월 25일(화요일)부터 일주일간 우

쿠렐라 만들기 세트와 천연치약 만들기 세트를 배부했다. 가정 내에서 한

달간 진행되었으며, 6월 25일 체험 활동을 마무리했다.

참여자들은 “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이 함께 추억을 

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좋았다.”고 말하며 “함께 만들고 소통하며 과제를 

해결하는 과정이 즐거웠다.”고 말했다. “과학키트라고 했을 때는 어렵게 느

꼈지만 아이들이 과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.”고 전했다.

본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접수를 구글 신청

서로 받았으며, 만족도 조사 또한 QR코드를 이용한 설문지로 제출하였다. 

키트 수령을 위해 참여자의 방문이 있을 때에도 열체크와 위생점검에 철저

하게 신경썼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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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동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배영센터장은 “코로나19로 어렵

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시는 인천 동구 관내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할 

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라며, 앞으로 센터에서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

성을 인식하여 자녀 양육의 책임이 부와 모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인

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노력하겠다.”라고 전했다.

올해 가족관계사업 아버지자조모임 ‘다소다’ 프로그램은 동구 관내 아버지

와 자녀가 ‘다소다:애틋하게 사랑하다.’의 의미가 실천될 수 있도록 운영할 

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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